
피혁용 염료시장 "후끈"
다국적기업, 환경관련 사용규제따라 시장공략 적극화

국내 피혁용 염료시장이 환경규제에 따른 일부품목 사용금지에 따라 수입염료의 사용이 크게 확대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피혁용 화학제품 시장은 연간 8 0 0억원 규모로 이중 염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

체의 4 0 %인 3 2 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에서 수입염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로 추정되며, 나머지는 국내 염료기업들이 점

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혁용에 주로 적용되는 염료는 산성염료와 산성매염염료이며 블랙칼라가 전체의 6 0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독일의 벤지딘염료 규제에 따라 국내 피혁가공기업들이 벤지딘계 산성염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수입염료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 5년 들어 유럽의 다국적기업들이 국내 산성염료시장 확장을 위해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피혁

가공기업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9 4년 수입 산성염료의 가격이 9 3년대비 2 5 %가량 인하돼 블랙이 9달러, 유색이 1 2∼1 5달러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국내 벤지딘계 염료가격 7달러와 비교했을때 불과 2달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피혁 및 원단가공기업들은 피혁원단의 제조원가중 화학약품이 차지하는 비율

이 8% 수준으로 원단의 7 4 %에 비해 매우 저조해 염료선택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장된 유

럽산 염료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독일의 규제연기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내 피혁용 염료 수요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규제 뿐만 아니라 국내 피혁가공업이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화로 전환됨에 따라 매염

염료 등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입염료 가격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B A S F를 제외하고는 모두

달러 베이스로 수입돼 달러화 약세에 따라 추가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화학저널 1 9 9 5 / 5 / 1 5 >

피혁용 염료 수입현황 (단위 : M/T, 1000달러)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구 분

산성

염료

매염

염료

수 량

금 액

증 감 률

수 량

금 액

증 감 률

2 , 6 3 0

4 5 , 8 5 1

1 2 . 6

5 1 9

7 , 5 4 5

▽1 5 . 2

2 , 7 4 0

4 6 , 6 1 7

4 . 2

4 1 1

5 , 9 0 9

▽2 0 . 8

2 , 9 0 6

4 6 , 4 3 5

6 . 1

6 9 9

8 , 6 2 0

7 0 . 1

3 , 8 1 0

4 7 , 2 3 1

3 1 . 1

7 3 9

8 , 9 0 1

5 . 7

국내 피혁원단 수출현황 (단위 : 억원)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구 분

금액

증감률

3 , 7 2 2

6 6 . 8

5 , 6 9 3

5 3 . 0

7 , 8 1 9

3 7 . 3

1 0 , 5 2 2

3 4 . 6


